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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표지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 회송용봉투의 투표함 투입·보관 등 모든 과정은 CCTV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 =

= 정상적인 선거절차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는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

  사전투표 종료 후인 4. 6. 은평구선관위 등 일부 지역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

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의 접수·투입·보관 절차

  4. 5.(금) 1일차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이하 회송용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 광역센터, 배송지 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되었으며, 우체국은 이를 4. 6.(토)에 각 구·시·군선관위로 

일제히 배달하였습니다.

  구·시·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봉투의 봉함 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 후 회송용봉투를 투입한 후,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

합니다. 

  회송용봉투는 통상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매일 배달되며, 구·시·군

선관위는 그때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절차로, 모든 과정에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 

및 입회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CCTV모니터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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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선관위의 회송용봉투 접수·투입·보관 상황

  은평구선관위의 경우 4. 6.(토) 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하였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 7.(일) 01:50경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 7.(일) 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였는바,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선거불신 조장하는 무조건적인 의혹제기는 즉각 중지되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와 협의하여 회송용봉투의 모든 이송 과정에 

호송 경찰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시·군선관위가 우편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투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회송용봉투를 접수하는 과정에도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보란 듯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선동하여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새벽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노력을 부정선거로 왜곡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한 곳을 선정하여 매일의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회송용봉투의 우체국 및 관내사전

투표함의 이송․보관과정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온라인채널(유튜브, 네이버·

카카오TV)에서 실시간 중계하였으며, 4. 7.에는 한 곳의 구․시․군선관위에서 회송용

봉투를 접수․투입하는 과정을 실시간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